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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A GAS HUB? 

▶천연가스 거래의 중심지: 판매자와 구매자 가스 소유권 대규모 교환이 이루어지는

물리적, 가상적 시장. Gas trading point, market center, spot trading point

▶인프라 네트워크: 천연가스의 특징. 파이프라인, 터미널, 항만, 저장설비: 물류 집중

▶풍부한 가스 공급과 수요, 다양한 참여자

▶가격결정: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가격신호 제공

Becoming a hub allows a country to discover the best price based on local demand
and supply.

▶가스거래의 금융화. 현물/선물시장, 스왑 등 파생상품

airline 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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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NEEDED TO CREATE A GAS HUB? 

▶인프라: 대규모 파이프라인, 터미널, 항만, 저장설비.

즉각적인 거래와 인도 가능

지진 등 자연재해 리스크, 지리적 위치, 접근성 중요 (생산지, 소비지 인접)

▶풍부한 물동량(공급량/수요량): 거래 유동성

소수의 공급자가 거래를 장악하기 못하도록 가격왜곡 방지

공급: 국내생산, 수입 (LNG. PNG).

소비: 전력, 도시가스, 산업, 석유화학 다양한 수요자

▶가격결정: 가스자체의 수급. 현물/선물시장. 결제 시스템

▶제도적 장치, 관세 등 법규. 정치적 지원 참여자의

자유로운 거래와 시장접근 보장. 신뢰장치 규제/가버넌스

▶안정적이고 선진화된 금융시스템

a successful gas-
pricing hub needs a 
wholesale natural gas 
market, free and 
unregulated trade of 
the fuel, separation of 
transport and 
commercial activities 
for gas, large gas 
transportation network 
capacities and a large 
number of market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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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ARE THE MAIN GAS HUBS? - US

▶미국내 39개 가스허브 운영
Lebanon Hub, Leidy Hub, Agua Dulce Hub, Carthage Hub, Pine Prairie Hub..
파이프라인 캐나다, 멕시코와 연결, LNG 수출
▶Henry Hub (physical hub)
세계 최대 가스허브, 루이지애나 소재 Sabine Pipe Line 소유 (Chevron Corp)
16개 파이프라인을 연결,
수송능력: 1.8bcf/d(14 million mt/year) 현물거래: 50mcm/d
뉴욕상품거래소(NYMEX) 거래(1990.4부터): 거래가격 결정.
standard delivery point for the NYMEX natural gas futures contract in the US
HH 가격활용 선물거래 40만건/d 거래 유동성 확보. HH는 선물의 거래지점.
HH 현물/선물가격은 북미 가스 기준, 미국 수출가격 기준
미국 가스가격 = HH benchmark+수송비용,
HH: benchmark LNG prices for Asia.
LNG price: 115% of HH + liquefaction fee
참여자: 생산자(8,000), 파이프라인 사업자(300)
마케터 (200), 도소매사업자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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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ARE THE MAIN GAS HUBS? –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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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ARE THE MAIN GAS HUBS? – Europe

▶영국: NBP(National Balancing Point), virtual hub
북해 천연가스 생산, 노르웨이 PNG 수입, 유럽대륙과 PNG
UK-Belgium Interconnector pipeline with Continental European (1998) 
BBL pipeline with the Netherlands (2006)
Norwegian Langeled pipeline (2006)
- ICE 거래(1997), 천연가스 선물계약 가격 산정. 천연가스 선물 ‘ICE U.K. NBP’ 상장
오랫동안 유럽에서 가장 크고 대표적인 허브로서 다른 지표들도 NBP에 수렴
Europe's longest-established spot-traded natural gas market
UK’s gas transmission system owned and operated by National Grid.
-The price of UK NBP is widely used as an indicator for Europe's wholesale gas
market alongside the more recent, but now more liquid, Dutch TTF.
-Oil and gas producers, LNG suppliers, utility companies, power generators, industrial
users and financial traders. Gas can be traded over-the-counter between participants
and through brokers, or on ex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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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ARE THE MAIN GAS HUBS? – Europe

▶네덜란드: TTF (Title Transfer Facility)

Groningen 등 가스전에서 생산, 파이프라인 연결. LNG. 유럽의 오일허브

ICE 거래 천연가스 선물 ‘ICE TTF’ 상장

-set up TTF in 2003 modeled on the NBP

-virtual balancing point on the Gasunie Transport Services system

-virtual market place where gas is being traded that has already been   

introduced into the transport system, which makes it easily tradeable.

- Priced in euro, TTF has replaced Britain’s NBP

as continental Europe’s main gas price hub and benchmark

- TTF의 거래량 NBP 거래량을 추월

회전율(churn ratio) NBP 3배

브렉시트 이후 NBP 대체 유럽의 대표 허브

-Netherlands transmiss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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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ARE THE MAIN GAS HUBS? – Europe

유럽의 천연가스 허브와 거래량 (TWh)

hub country 2019 compared with 2018 share (%)
TTF Dutch 26,069 up 23% 68.5% (28% in 2011)
NBP UK 5,347 down 25% 14.1% (61% in 2011)
NCG Ger 1,866 up 25% 4.9%
PSV Italy 1,364 up 38% 3.6%
GASPOOL Ger 1,179 up 21% 3.1%
PEG Fran 812 up 34% 2.1%
VTP Aust 714 up 37% 1.9%
Zeebrugge Bel 371 down 19% 1%
PVB Spain 등 320 down 40% 0.8%
Total 38,042 up 12% 100%
*London Energy Brokers’ Association (Le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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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KM (Japan Korea Marker)

- JCC (Japanese Crude Cocktail, Japan Customs-cleared Crude)

- oil-slope equivalent, or oil slope, Brent slope

Asia overpaying on LNG contracts
아시아에는 왜 가스허브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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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천연가스 허브 경쟁

▶일본: JOE (Japan Over-the-Counter Exchange) 
동북아에서 LNG를 처음 수입. 2014년 9월 도쿄상품거래소(TOCOM)와 Ginga
Group (Singapore-based oil broker) 합작 LNG 선물거래소 JOE(Japan OTC 
Exchange) 개설, LNG 선물계약 상품 출시. 일본 중심의 LNG 거래가격 지표 생성목
표. 거래실적 미비 유명무실한 상태. 
▶싱가포르: Sling 
2016년 1월 싱가포르거래소(SGX)를 통해 LNG 선물상품인 SGX FOB Singapore 
Sling LNG Futures 출시. SGX와 EMC(싱가포르 전력시장 운영자)의 합작. SGX에서
체결된 LNG 선물계약 가격과 계약 만기시 LNG 현물가격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형
식의 거래. 거래부족으로 2019년 7월 Sling 중단. 아시아 오일허브 운영
▶중국: SHPGX와 CQPGX
2015년 1월 상하이 석유·가스거래소인 SHPGX(Shanghai Petroleum&Gas
Exchange) 설립. 2017년 9월 충칭 석유·가스거래소 CQPGX(Chongqing Oil & Gas 
Exchange) 개설. CNPC, Sinopec, CNOOC 등 에너지 공기업, 신화통신 출자. 거래
등록 업체수 1600여개. 2017년 9월 현물 LNG 및 PNG 거래를 시작. 2018년 4월 선
물거래도 개시. 거래실적은 2018년 기준으로 LNG 214만톤, PNG 23,000톤 규모로
빠른 증가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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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장단점: ‘차선’의 정치경제학

▶일본: 역내에서 LNG를 제일 먼저 도입. 가스 선물거래소도 가장 먼저 설립. 그러나 지진이라는
치명적 약점. 또한 분산된 전력, 도시가스 시스템으로 통합적으로 허브를 추진할 모멘텀이 약함. 중
국에 허브가 만들어지면 중국과 위안화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반대. 따라서 차선책은 한국.
▶중국: 국내생산, PNG와 LNG 인프라를 모두 갖춘 역내 유일한 국가. 성장잠재력이 탁월. 그러나
공산당 주도의 정치적 특징. 시장과 가격, 공정성과 투명성, 거버넌스에서 글로벌 신뢰성 취약. 금융
시장 미흡. 일본에 만들어 지면 미국-일본-호주의 인도태평양 에너지밸류체인이 완성되기 때문에
반대. 차선책은 한국.
▶싱가포르: 아시아 오일허브 운영. 석유시장 경험. 제도적 지원과 안정된 금융시스템. 그러나 공급
과 수요 절대적 부족. 핵심 소비지역인 동북아와 거리. 주요 공급자인 러시아의 진입 어려움.
▶미국: 최대시장인 동북아 수출확대 위해서는 허브가 필요. 일본에 생기는 것이 제일 유리. 중국은
최대시장이기 때문에 허브에 들어와야 하지만 중국에 허브가 생기면 위안화 영향력 커지기 때문에
용납 불가. 따라서 차선책은 한국.
▶러시아: 수출 확대를 위해서 허브가 필요. 야말LNG를 수입하고 PNG도 도입하는 중국에 생기는
것이 최선. 일본에 만들어 지면 미국-일본-호주의 인도태평양 에너지밸류체인이 완성되기 때문에
반대. 따라서 차선책은 한국.
▶한국: 최대 수요국인 중국, 일본, 대만의 중간에 위치 지리적 강점. 물류의 중심. 러시아와 미국의
접근 용의. 잠재적 시장인 북한. 주변 국가들과 연계 수월. 대규모 LNG 저장설비 및 터미널을 갖추
고 있어 물리적 인도지점 역할 가능. 그러나 후발주자로 제도적, 정책적으로 미흡. 현재로는 PNG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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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균형점

▶최대 공급국인 미국과 최대 소비국인 중국, 양국 모두 동북아 허브에 참여해야 하
지만 향후에도 지속될 미중 갈등으로 양국간 직접적 협력 어려움.
▶미국으로서는 최대시장인 중국의 참여 필요. 중국 불참시 동남아 국가들도 참여
주저. 최대시장인 중국과 잠재적 거대 시장인 동남아가 참여하지 않으면 동북아 가
스허브는 의미 감소. 중국 배제한 일본-호주-미국 중심의 아시아 남쪽 가스허브는
실효성 의문. 한국에 허브가 설립되어 중국도 참여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을 실현시
킬 수 있는 현실적 선택.
▶중국으로서도 미국과 일본이 허브에 들어와야 실제적인 이득. 미국이 반대하면 동
북아 허브 설립 자체가 불가능. 중국은 PNG로 공급받고 있지만 LNG 등 계절적 수요
조절 필수적. 인접한 한국에 허브가 설립되어 낮은 가격으로 유연하게 공급받을 수
있으면 에너지 의존도가 심해지는 중국으로서는 마다할 이유 없음. 
▶이익 극대화를 위해 자국의 입장만 고수하면 동북아 허브 개설은 불가능. 
허브가 만들어지지 않거나 허브가 적대적 경쟁국에 생기는 최악의 경우를 피하면서
각국의 이익을 지키는 방법은 차선의 선택. 
동북아 가스허브 개설은 차선책을 선택하여 각자의 이익을 지키는 협력의 게임
그 현실적 균형점은 한국.
▶동북아 에너지공동체의 초석: 가스 – 석유 – 전기 – 철도 - 신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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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천연가스 흐름이 아시아로(LNG PNG): 기회를 잡자!!! 

-JKTC: the world’s LNG spot trading hub: over 60% of global demand
-The global LNG market is becoming more liquid and spot-oriented,

increasingly flexible, more willing to enter into prompter, more short-
term trade than longer-established import markets

-spot market dynamics in Northeast Asia


